
중국, 1인당구매력1 1 0 0달러 수준
중국의 소비자 실질구매력이 공식 소비수준 통계보다 매우 높으며 지역별·소득계층별로 격차가 큰

것으로 나타나 시장세분화를 통한 효율적인 진출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. 

미국의 D R I연구소가 최근 소비자 구매력지수( P u rc -

hasing Power Pa r i ty )를 통해 추정한 중국 소비자들의

구매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

졌다. 

9 3년도 중국의 P P P기준 1인당 소비수준은 1 0 9 5달러로

중국정부가 발표한 9 3년도 1인당 소비수준 2 0 0달러에 비

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PPP기준 1인당 평균 소

비는 도시소비자의 경우 1 7 4 5달러에, 도시소비자 상위

1 0 %의 경우 2 8 5 5달러에 각각 달했다. 

중국내 도시지역 소비자의 구매수준은 농촌지역에 비해 2

배 가량 높으며 도시지역의 상위 10% 계층은 전국의 평균

도시거주자에 비해 60% 이상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

드러났다. 

지역별로는 상해시가 1인당 구매력이 2 5 3 0달러로 가장 높

고 다음으로 광동성이 1 7 0 0달러, 천진시가 1 4 8 5달러, 북경시가 1 3 2 5달러를 기록했다. 반면 중국 내

륙지방인 안휘·사천·강서성의 1인당 구매력은 7 0 5달러, 765달러, 805달러에 그쳐 연안지역과 큰

격차를 보였다. 

주요국 대비 중국내 주요도시의 구매력을 비교해보면 광동성 도시지역 상위 1 0 %계층의 구매력은

5 6 5 0달러로 한국의 1인당 평균 5 3 8 8달러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7 / 1 0 >

주) 상류층은 도시소비자의 상위 1 0 % .

전체 도시소비자 상류층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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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, 3 2 5

1 , 4 8 5

2 , 5 3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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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, 1 8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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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, 3 5 5

2 , 5 4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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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, 0 3 5

2 , 8 5 5

중국의주요지역별구매력추정치( 1 9 9 3 )
(단위 : US달러P P P )


